
 

 

PRESS RELEASE                                                       배포일자: 21.03.03 

제놀루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 

▶한국바이오셀프 지분 투자 통해 기술 경쟁력 확보 시동 

▶ 기존 핵산추출 사업 기반에 새로운 기술 융합으로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    

 

<2021-03-03> 제놀루션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제놀루션(225520, 대표 김기옥)은 한국바이오셀프와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바이오셀프는 “혈중 암세포 선별 및 자동배양 시스템” 이라는 혁신 기술로 면역 및 항암치료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이다. 특히 반도체 기술인 MEMS 공정을 바이오에 접목해 살아있는 암세포

를 선별할 수 있는 혈중 암세포(circulating tumor cell, CTC) 분리장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투자 배경에는 유전자 분석을 위해 필수 과정인 핵산 추출 기술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제놀루션과 혈중 암세포 분리기술을 보유한 한국바이오셀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됐다. 

 

혈중 암세포는 암이 발병한 조직이나 전이된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혈액 속을 떠도는 

순환종양세포로 암 전이의 주요 원인이다. 이에, 살아있는 CTC를 선별 및 배양하여 다양한 

기초연구도 가능하며, 이를 활용한 유전적 분석 (NGS, ddPCR, RT-PCR 등) 결과는 환자의 예후를 

더 세밀하게 판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제놀루션은 진단 및 유전자를 분석하기 위한 핵심 과정인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 투자를 통해 혈중 암세포 분리에 대한 기술도 확보하게 됐다”며 “동반진단, 정밀진단, 

치료효과 예측, 예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

문에 시너지 창출이 전망된다” 고 밝혔다. 

 

이번 투자 계약에 앞서 제놀루션은 최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 방식의 인유두종바이러스

(HPV) 분석 플랫폼을 개발한 면역진단 전문기업 SML제니트리와 업무협약을 진행한 바 있다. 

 

실제로, 제놀루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기존 핵산추출사업 이외에도 RNAi 기반 동물용 

의약품 개발, 전자동 대형장비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용어정리] 

 

⚫ MEMS (미세전자기계시스템,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 

반도체 집접회로의 구조 기술을 기본으로 하고, 전자, 기계, 광, 재료 등 다양한 기술을 융합한 미세가공(micromachining) 

기술로 제작되어, 소형화는 물론 집적화, 저전력 및 저가격 등 대부분의 전자, 기계 및 부품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 

⚫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 

유전체의 염기서열의 고속 분석 방법 

⚫ ddPCR : 

수만개의 물방울 안에서 독립적인 유전자 증폭(PCR) 반응을 통해 민감도와 특이도를 향상시킨 차세대 플랫폼 

⚫ 유전자증폭 (RT-PCR) : 

실시간 유전자 증폭  

 

▣ 자료문의 : IR큐더스 신지수 책임 (02-6011-2000 #137) 

 


